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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 낳은 세계적인시인-노겸(��) 김지하(���, 1941. ~ 2022. 5.
8. )
본명은 영일(��), 지하(��)는 필명으로 1941년 목포시 산정동 1044번지에서 동학농
민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목포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1954년 아버지를 따라 원주로 이주했다. 원주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 다니던 중 천주
교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와 인연을 맺은 뒤 1956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 입학
하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1959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한 이듬해 4·19혁명에
참가한 뒤,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목포 등지에
서 항만의 인부나 광부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였다.

1963년 3월 〈목포문학〉 2호에 '김지하'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 〈저녁 이야기〉가 처음으
로 활자화되었고, 1964년 6월 '서울대학교 6·3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으
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4개월의 수감 끝에 풀려난 뒤, 1966년 8월 7년 6개월 만에 대학교
를 졸업하였다. 1969년 11월 고향 친구 김현의 도움을 받아 시 전문지 〈시인〉에 5편의 시
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항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권력 상층부의 부정과 부패상을 판소리 가락으로 담아낸 담시 〈오적〉을 발표하였다. [오적]으로 인해 [사상
계]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연행되었고, [사상계]는 정간되었다. 김지하는 이때 [오적 필화사건] 으로 구속되
었으나 국내외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석방되었다. 이후 희곡 [나폴레옹 꼬냑], 김수영 추도시론 [풍자냐 자살이냐]를 발표하였고, 그해
12월 목포를 시적 포티프로 삼은 첫 시집 『황토』를 발간하였다. 1980년 감옥에서 석방되어 1982년 두 번째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간하였다.

1984년 사면 복권되고 저작들도 해금되면서 1970년대의 저작들이 다시 간행되었고, 이 무렵을 전후해 최제우(���) 최시형(���)
강일순(���) 등의 민중사상에 독자적 해석을 더해 '생명사상'이라 이름하고 생명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변혁운동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시집으로 『애린』(1986), 『검은 산 하얀 방』과 최제우의 삶과 죽음을 담은 장시집 『이 가문
날에 비구름』(1988), 서정시집 『별밭을 우러르며』(1989) 등을 펴냈다.1990년대에는 1970년대의 활기에 찬 저항시와는 달리 고요하
면서도 축약과 절제, 관조의 분위기가 배어나는 내면의 시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일산 시첩』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3년 그동안 써낸
시들을 묶어 『결정본 김지하 시 전집』 3권을 출간하였고, 1994년 『대설 �』과 시집 『중심의 괴로움』, 1999년 이후 『김지하의 사상기행』
과 시집 『화개』, 『유목과 은둔』을 펴냈다. 1998년부터 율려학회를 발족해 율려사상과 신인간운동을 주창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
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지하의 첫 시집 『황토』가 척박한 이 땅의 현실과 억압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식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적』을 비롯
한 일련의 담시들은 정치적 억압 및 경제적 질곡과 맞서 싸우는 문학적 응전 양식으로서의성격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격렬한 저항의 몸짓을 지녔던 그의 시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대결구조나 반역의 정
신을 벗어나 순환구조나 탐구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달리 말해 이는 투쟁과 무기의 시로부터 통일과 사랑의 시로의 전환이자 서양적
세계관을 동양적 세계관으로 접수·고양시키는 구도의 성격을 지니는데, 그 중심주제는 생명사상이다.1980년대 말부터 그의 시는 내면
성, 철학성, 사상성이 더욱 깊어져 절망과 죽음을 넘어선 새 삶과 새 생명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과 기다림을 담은 고요한 서정시로 바
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목포를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는 대부분 첫 시집 [황토]에 집중되어 있다.

1.산정리 일기 2.비녀산 3.성자동 언덕의 눈 4.용당리에서 5.황톳길등의 시가 대표적이다.

1에서 4까지 제목에 나타난 지명은 지금도 현전하며, 5의 시 속에 나오는 '부주산', '오포산'도 마찬가지다. 이들 시는 1961년 남북학생
회담 남쪽대표 3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명수배된 그가 학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도피하여 항만인부생활 등을 하며 20대 초반의 피 끓는 젊
음을 숨어 지낼 때의 체험을 모티프로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는 그 무렵의 기억을 쓴 산문 [고행]에서 목포를 "내 시의 어머니, 굽이굽
이 한이 맺힌 저 핏빛 황토의 언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김지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반체제 저항시인으로,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명사상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1970년대 내내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
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사면과 석방 등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그는 1975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대되었고, 같은 해 감옥에서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로부터 로터스상을,
1981년엔 세계시인대회로부터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수상함으로써 유사 이래 세계적인 시인의 반열에 오른 최초의
문인으로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김지하의 출생 주소는 목포시 대안동 18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목포시청 지적과에서 확인한 호적
부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 1044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산정초등학교를 다녔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앞 주소는 거리
가 멀어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영세상인이었던 그의 부친이 세들어 장사를 했던 집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생가 터는 산정동 1044번
지가 확실하다고 추정된다. 목포 유달산 뒤쪽 어민동산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  > 목포의문학 목포출신문학인소개 김지하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김지하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munhak/mokpo_literature
https://www.mokpo.go.kr/munhak/mokpo_literature/native_introduce
https://www.mokpo.go.kr/munhak/mokpo_literature/native_introduce/kimjiha



	김지하
	목포가 낳은 세계적인시인-노겸(勞謙) 김지하(金芝河, 1941. ~ 2022. 5. 8. )


